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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부동산 지옥'  만든 오세훈, '기억상실형' 남 탓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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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정원오의 찾아가는

현장 잠실야구장편에서 김인식 전 감독을 비롯한 서울 연고지 야구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05.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6일 출범 예정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의 '부동산지

옥 시민대책회의'를 두고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할 부동산 시장의 파탄을 두고 파렴치한 '기억상실형' 남 탓만 반복하고 있

다"고 했다. 

박경미 정원오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오세훈 후보, 책임회피 생떼 쓰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세훈 후보가) 어제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는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서울 주택시장은 매우 안정적

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지난해 2월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격을 해제해 부동산 투기 심리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누구인가"라

고 반문했다. 

또 "전임 시장 탓이라는 해묵은 레퍼토리도 이제 민망하다"며 "정비구역 해제의 씨앗을 뿌린 건 오 후보"라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부진도 코로나와 러우 전쟁을 탓하는데 '빌라 불신'을 사회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심

어준 분이 오 후보"라며 "'청년안심주택 2.0'을 말하기 전에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부터 내놓는 것이 최



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실 왜곡과 남 탓으로 4선 시장의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며 "망가뜨린 서울의 주거 사다리에 대한 진솔한 사과

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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